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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9. 28.(월)

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
다양한 사업에서 성평등이 개선되는 

성과가 있었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□ 2026.9.28.(월) 이데일리는 「26.8조 성인지예산, 성차별 해소 검증은 ‘깜깜’」 
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6조 8000억원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지만, 
예산이 성별 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성과 관리는 미흡
하다는 지적이 나온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관계 부처 입장 >

□ 정부는 예산이 각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
하는 ‘성인지 예산제도*’를 운영하고 있으며, 

    * 별도 편성된 예산이 아니며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 예산과 이를 관리하는 제도

 ㅇ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는 ’10년 29개 부처, 
195개 사업, 7조 3,144억원에서 ’27년 예산안 기준 33개 부처, 274개 
사업, 26조 8,78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 예산 전 과정에서 성
인지적 관점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. 

□ 양적 확대와 함께 그간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예산 사업에 성평등 관
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뤄지는 성과*가 있었으며, 사업별 성과와 더불어 
모성보호와 일‧가정 양립 지원 등 사업 확대‧개선을 통해 여성 경제 활동 
참가율이 2010년 49.6%에서 2025년 56.9%로 증가하는 등 성평등 전반의 
개선도 주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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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 (농림부 농기계임대사업) 남성 중심의 농작업 환경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기계 이용이 

가능하도록 사업 개선

      (노동부 모성보호 육아지원)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중심 정책에서 남성 육아

휴직 활성화 등 공동 돌봄 강화로 패러다임 확대

□ 성인지 예산 사업 성과지표의 경우 ‘예산 사업’의 성과지표라는 특성상 
성별수혜자 규모 등 정량적 지표가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정량적 지표 
또한 정책의 성인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인 점을 고려
할 필요가 있습니다.

 ㅇ 또한, 각 사업의 지표 내용 또한 특정 성별 중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
고려한 성별균형 지표로 다양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.

□ 이와 함께,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는 매년 ‘성인지예결산협의회’를 
통해 대상 사업 선정, 성과평가 관리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
으로 논의·협력해 오고 있습니다. 

 ㅇ 올해는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을 맞아, 성인지 예산제도의 그간의 성과와 
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정부, 국회, 현장 및 전문가 
등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, 

□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국가 및 지방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
성평등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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